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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점검 실시
- 9.1일부터 9일까지 온·오프라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선물용·

제수용 농산물 10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기준을 

초과해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현장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특성에 맞춰 온라

인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올 추석에는 비대면 방식의 과일류 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이 가능한 판매처 위주로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채소류 61건, 과일류 26건, 버섯류 8건, 견과종실류 5건

이었으며, 기준을 초과한 당근 1건을 전량(96kg) 폐기하고 관련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에 가족, 친지가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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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지만, 추석은 여전히 상차림을 하고 선

물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대표 명절이다. 

인천시에서는 추석 전까지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과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 농산물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안전성을 검사

하고 있으며, 기획 검사의 강화를 통해 소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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